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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 읽는 바다, 시를 읽어주는 김종길의 시 텍스트 !

시는 개인의 서정에 밀착된 장르이기에 고도의 체험과 행복과 추구라는 주

제를 더 직정적이거나 혹은 더 내밀한 방법으로 드러낸다. 김종길은 이 시

집을 통해 관포항의 삶과 철학을, 시를 통한 아마추어 독자와의 소통을 위

해 바다가 읽어주는 관포항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 시 속에 녹여

낸다. (중략)

요즘 시대가 얄팍한 명성과 인기에 급급해 웅숭깊지 못하고, 노을을 품지 

못하는 바다처럼 얄팍한 잠수만으로는 바다 밑을 다 보았다고 말하는 세상 

사람들에게, 태양 빛이 깊은 바다 밑까지 내려가는 중의 어둠에 삼켜질지라

도 꿈꾸는 곳에 이르렀을 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생관이 

필요하다고 역설한다. 세상에는 그 어떤 일도 쉬운 일이 없고. 내 뜻대로 이

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. 그럼에도 호모 사피엔스 김종길 시인은 묵

묵히 자기의 길을 갈 것이다. 아침노을의 장엄함을, 저녁노을의 비장함을 

그리고 별빛과 달빛이 관포항에 스며들 때 그 또한 그렇게 스며들리라. 그

리하여 마침내 관포리의 주민이 될 것이고, 관포항 바다를 우리에게 읽어주

는 시인이 되어가리라.

－오종문_ 시인 「해설」 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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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이 된 별별 이야기  

김용주 

♣ ‘이미지북 동시조선’은 
     계속해서 출간됩니다.

               이미지북 시선

__ 동행

__ 미안하다, 달

__ 바다 쪽으로 피는 꽃

__ 바람의 뼈를 읽다

__ 세상의 모든 것은 배꼽이 있다

__ 죽고못사는

__ 무의탁 못

__ 비상구를 찾다

__ 지상의 한 집에 들다

__ 활짝, 피었습니다만

__ 달빛옥상극장

__ 지금은 부재중

__ 501호, 그 여자

__ 나를 낮춰 너를 보리라

__ 아버지의 자전거

__ 맨홀 속에 내가 산다

__ 춤추는 아바타

__ 바람이 끌고가는 섬 (근간)

__ 월경을, 했다 (근간)

  

 

 

 

 

 

 

 

 

 

 

 

 

 

 

 

 

 

 

서연정 

김영주

김연미

진순분

백순금

최영효

이경옥

최정남

오종문

최양숙

우아지

김차순

이순자

김혜원

오종문

김종빈

이순자

한미자

오종문

__ 눈 내리는 아침 공지천 길

__ 아름다운 통점

__ 책 읽는 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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